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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1 연구목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한국인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일본인은 발화시 상대방의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누군가

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한국인은 「거절한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말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반해, 일본인은 거절표현을 하지 않고, 이유만을 말하면

서 상대방이 헤아려 주기(察しの文化)를 기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1.2 연구의 의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아 거절할 때 사람은 어느 정도 솔직한 또는 원만한 표현을 사

용할까? 여기에는 개인차가 있을 테지만, 개인차를 넘어선 무언가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

에, 한국어표현과 일본어표현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연구방법

영화나 TV드라마의 시나리오에서 용례를 찾아 한국인과 일본인사이의 거절표현의 차이

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柳慧政（2012）는 일본어모어화자와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의뢰행동을 Politeness의 관점

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이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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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모어화자와 한국인 모어화자는 둘 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

해서 의 뢰행동을 나누어 사용한다. 그러나, 일본어모어화자는 사회적 상하관계에 의해서,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는 연령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任炫樹（2005）

제2장 한국어와 일본어의 거절표현

2.1 거절표현의 한일비교

거절표현의 한일비교를 함에 있어서 일본인, 일본어의 특징적인 거절표현과 한국인, 한국

어의 특징적인 거절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任炫樹（2005）는 거절표현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누고, 일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

로 「曖昧型」과 「延期型」을 들고,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率直型」과 「弁明

型」 과 「嘘型」를 들고 있다.1)

　曖昧型：曖昧なことをのらくらと言って、「嫌だ」とは言わない型。

　延期型：「考えておきます」などと言って、態度を保留する型。

　率直型：率直に、「やりたくない」とか「嫌だ」などと言う型。

　弁明型：言い訳を言って、ぼかす型

　嘘型：「都合がつかない」などと嘘を言う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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